
  
그림1. 반도체 주가 조정과 유가 불안 지속 등은 원화 약세 압력을 

높이는 재료 
 
그림2.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 압력이 달러 수급 우려를 

증폭시키고 있음 

 

 

 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  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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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동향: 달러-원 환율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  

– 보합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됨. 미국-이란간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

빠진 가운데 5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 강화 

및 미국 증시 조정 등이 달러화 강세폭을 확대시킴 

–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% 이상 하락함 

– 달러-엔 환율이 다시 160엔대에 진입함. 달러 강세 영향과 더불어 160엔 

수준에 예상되던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달러-엔 환율이 

다시 160엔대 진입함 

– 위안화 가치는 소폭 하락함. 위안화 흐름을 영향을 줄 재료 및 경제지표 부재 

속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위안화 가치가 소폭 하락함 

– 호주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함. 글로벌 주요국 국채 금리 반등과 달러 강세 

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호주달러도 하락함   

– 달러-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

1,550원을 돌파함. 달러 강세 영향,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순매도 및 미온적인 

정부의 시장개입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예상외로 급락함 

 

금주:  고삐 풀린 원화를 제어할 재료가 부재         

–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조정,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 속에 미국 5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경계감 등이 달러화 

추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. 여기에 미국-이란간 종전 협상 불확실성 지속도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 있는 재료임  

– 달러 추가 강세 우려 속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른 수급 우려 지속 등이 달러-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임. 정부의 

시장개입이 추가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달러-원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일 재료는 부재함. 이란 불확실성 리스크 

지속도 달러-원 환율에 부담 요인임 

–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530~1,590원으로 예상함   

6월 5일
종가

전주 대비
(%)

전년말 대비
(%)

달러화 지수 100.1 1.14 1.78

유로-달러 1.152 -1.18 -1.91

달러-엔 160.3 0.64 2.28

역외 달러-위안 6.79 0.40 -2.65

호주달러-달러 0.70 -1.91 5.62

달러-원 1,559.0   3.60 7.92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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